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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하면서 미래의 것도 해야 된다.

2. 현재에 살면서 미래의 것만 하면 현재에 쓸 수가 없다.

3. 오늘에 내일 일만 하면 존재를 못 한다. 고로 오늘은 오늘의 것도 하고 내

일의 것도 해야 된다.

4. 시골에서 농사지을 때 봄에는 봄에 먹을 것도 뿌리고, 미래인 여름에 먹을 

것도 뿌린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

5. 현실 속에서 행하다 보면, 깨닫고 미래를 위해 발전된 것을 하게 된다. 개

집을 먼저 지으면서 사람이 살 집을 구상하듯 한다.

6. 1층 짓다가 10층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10층을 지으려면 10층만 지을 수 

없다. 먼저 1층을 거쳐야 된다. 고로 10층은 머리에 생각해 놓고, 1층 짓는 것

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7. 인류 역사는 점진적 발달이다.

8. 가령 징검다리를 놓지 않고서 한 번에 철근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

람’은 20세기 사람인데 ‘문화’는 21세기 문화가 되는 꼴이 된다. 그러니 핫바

지를 입고 21세기에서 사니 안 어울리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9. 어린 자가 좋은 세단 차를 몰고 가기에 쳐다보니, 겨우 놀러 가는 데 그 좋

은 세단 차를 써먹고 있었다. 그만큼 큰 자가 좋은 세단 차를 몰아야 우아하고 

멋지다고 칭찬한다.

10. ‘인생’도 크고 성장하고 나서 명예를 얻어 누리고 살 때 빛난다. 신앙도 그



러하다.

11. 섭리역사가 커지면서 조금씩 사명자의 사명을 내놓았다. 백성도 몇 명 없

는데 왕이라고 하면 “동네 골목대장 격이다.” 하기 때문이다.

12. 호랑이가 토끼를 데려다 놓고 “나 왕이다!” 하니, ‘킥킥’ 웃어댔다. “왜 웃

느냐?” 하니 “백성이 너무 적어요.” 했다. “너도 왕 밑에서 생색내고 치타같이 

어깨 올리고 살려면, 산짐승들 좀 많이 데려와라.” 하니, “거북이는 데려올 자

신 있어요!” 했다.

13. 구색을 갖춰야 성자 주님도 나타나시고, 그 보낸 자에 대해서도 더 밝히신

다. 구색을 갖추었기에 본체에 이어서 분체에 대해 밝힌 것이다. 밝히지만 말

고, 갖추어라!

14. (삽화) “제 사명이 뭐지요?” 하며 묻지만 말고, 먼저 자기 실력껏 자기 그

릇을 갖추어라. 그러면 그 그릇대로 사명을 담아 준다.

(삽화) 그릇 여러 개 그려 놓고 작은 그릇 안에는 ‘목사’라고 써 넣고, 좀 더 

큰 그릇 안에는 ‘큰 목사’라고 써 넣고, 좀 더 큰 그릇 안에는 ‘중심인물’이라

고 써 넣고, 더 큰 그릇 안에는 ‘분체’라고 써 넣는다.

15. 질항아리에는 된장과 고추장을 담는 것이 합당하고, 소쿠리에는 나물을 담

는 것이 합당하다. 은 쟁반이라야 금 사과가 어울린다. 각자 마음 그릇대로 사

명을 담는다.

16. 각자 마음 그릇대로 하늘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마음 그릇에 따라 ‘거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사

랑의 왕으로 나타나 역사한다.

17. “왜 어느 때는 중심인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주로 나타납니까? 왜 어느 때는 본체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분체로 나타

납니까?” 하지 말고, 자기 마음 그릇이 어떠한지 보아라. 계절에 따라서 ‘단풍’

이라고 부르고, ‘낙엽’이라고 부르고, ‘신록’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마음 그

릇에 따라 나타난다.

18. 똑같은 하늘도 봄에는 봄 하늘, 여름에는 여름 하늘, 가을에는 가을 하늘, 

겨울에는 겨울 하늘이라 부른다. 시대에 보낸 자도 시대에 따라 그에 맞게 나

타나고 부른다.

19. 사람들도 자기 기분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한다.

20.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똑같

은 사람이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들은 말씀인데, 이리저리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변화하는 대로 기록하고 말한 것이다.

21. 어느 때는 대상이 변했기에 말씀을 달리 했고, 어느 때는 주체가 뜻을 틀

었기에 말씀을 달리 했다.

22. 때와 이치를 깨닫고 변화무쌍한 마음들을 깨달아라.

23. 불순종자가 열심히 하면, 그때는 주가 함께하신다.

24. 열심히 하던 자가 마음 변해서 자기 길을 가면, 주도 달리 대하신다.

25. ‘근원’인 ‘마음 세계’를 늘 깨닫고 대하고 살아라.

26. “어떻게 주님이 변해?”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변하는 것에 따라 대하니, 

자기의 변화무쌍함을 한탄하며 고쳐라!

27. 안 고쳐지면 방법을 달리하여라. 기도해서 억제시켜라.



28. 근성 없애는 것이 손을 자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29. 자기 근성은 자기 손해요, 그에 해당되는 자도 손해요, 주도 손해다.

30. 자기 마음이니, 고쳐라. 남의 마음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31. 고친 자는 잘 달린다.

32. 자기 전화 벨소리와 같다고 해서 자기 전화가 아니다. 소리만 듣고 판단하

지 말아라.

33. 설교 소리도 소리는 같되, 사명자가 따로 있다. 


